
 OPEN ACCESS

남북한 도서관의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 연구*

Mid & Long-term Library Pla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braries

조 현 성(Hyeon-Seong Jo)**, 전 영 선(Youngsun Jeon)***,

김 소 연(Soyeon Kim)****, 김 태 경(Taekyung Kim)*****,

최 재 황(Jae-Hwang Choi)******

< 목  차 >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례

Ⅳ. 남북한 도서관의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표적 집단 면담(FGI), 전문가 자문의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영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색기] - [화해협력] - [남북연합]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구상해 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하는 

사업,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3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8개의 주요 

사업과 33개의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사업 가능 시점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도서관계 내의 공감대 형성,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그리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북한 도서관, 도서관 교류협력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s and program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pecifically, it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in the library area and to present library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that 

can be promoted in the [tight perio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eriod], and [South and North 

confederation period] through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s(FGI), and 

expert advice. In this study,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were divided into three projects that should 

be prepared by South Korean libraries, by direc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braries, and by conducting with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conducting 

program periods, 8 major programs and 33 unit tasks were also propose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suggested the need for sector-by-sector, step-by-step exchange and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systems 

to promote effe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establishing the formation of consensus within libraries, 

finding field-oriented agendas, and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of North Korea libraries for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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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1986년 5월 6일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 14년 만에 문화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목적

으로 베를린에서 전문 15개조로 된 양국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문화협정에는 도서관 분야(제6조), 문서 

분야(제7조), 학술분야(제8조) 등 포괄적인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통일원 통일정책실, 1993). 실제로 

동서독간 문화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상당량의 출판물 및 자료보존소 자료가 상호 간에 교환 

및 반환되었고, 양독간의 이념 차이와 이질감의 해소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한상완, 2000).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는 교착상태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한은 이 합의서

의 채택 이후 부문별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교류의 

가능성이 구체화 되었다(정분희, 1993). 

분단국가 민족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와 학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중요

하다. 도서관을 통한 남북한 상호 비정치적인 학술, 과학․기술 정보교환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 통합으로 진전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교류협력을 확산하여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공동체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도서관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유연하게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도서관 교류협력의 

의제 발굴은 남북한 신뢰 회복과 유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문화 및 학술분야의 통합적, 

통섭적 연구에 있어 전환점 역할을 할 것이다(박미향, 2017). 

최근의 문화분야 남북 교류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연단 상호 방문 공연(2018), 

만월대 공동조사(2007~2018) 등이 있지만, 2019년 이후 남북 문화교류 사업은 현재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승인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건이었다. 2018년~2019년 통일부 승인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 9건은 체육 

분야에서 7건, 문화유산 분야에서 1건, 공연예술 분야에서 1건만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도서관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다양한 주체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교류협력 사업들이 제안 또는 계획되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교류협력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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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북한의 조선도서관협회에 여섯 가지의 교류협력 방안(<표 2> 참조)을 

제안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2005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WLIC) 조직위원회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 역시 남북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2008년은 남북관계가 경색기에 들어선 시점이며, 2019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국제정세가 가장 

좋지 않은 시기였다. 남북관계가 좋아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면 적어도 한국도서관협회의 제안 

가운데 몇 가지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기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점

에서는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서관 교류협력이 많지 않다.

둘째, 남북 도서관 교류의 제안(계획)은 실행계획보다 정책 어젠다 성격이 강해서 구체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다.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관련 연구자의 주장과 제안은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수립했어야 했지만 도서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내에 ‘남북교류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18년이었던 것에서 보듯이 도서관계에서는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에 관심을 늦게 가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남북 도서관 교류에 대한 정책연구가 많지 않았고, 

일부 정책연구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 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제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 영역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시

하고, 중단기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과 통일한국 이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 정책의 공간을 국내

에서 한반도 전체로 넓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도서관은 물론 다른 문화시설을 

활용한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에도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 조사와 표적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구분된다. 문헌 조사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언어, 문학, 문화예술(공연, 미술), 문화콘텐츠(출판, 

영화, 방송), 종교, 체육 등에서 과거 수행된 남북 문화 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국내 도서관 정책 및 현황자료, 북한 문헌(󰡔도서관일군 

참고자료󰡕, 󰡔로동신문󰡕 등), 유튜브를 포함하는 국내외 방송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관련 문헌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사업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한 도서관의 정책은 제1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과 그 

이후를, 북한 도서관의 정책은 김정은 시대(2012~) 이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표적 집단 면담(FGI)은 총 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

램을 운영한 바 있는 공공도서관 담당자(6명),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관의 관계자(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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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담당자(6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07.2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실
A ○○ 공공도서관장

4명
B ○○ 공공도서관장

2021.07.28 Zoom 회의
C ○○ 공공도서관장

4명
D ○○ 공공도서관장

2021.10.19 ○○도서관 회의실
E ○○ 공공도서관 주무관

3명
F ○○ 공공도서관 팀장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관 관계자(6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11.15 Zoom 회의 G 통일부 직원 3명

2021.09.04 Zoom 회의 H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 참여자
2명

2021.11.02 광화문 회의실 I 전 북한 특수자료실 사서 2명

2021.11.09 Zoom 회의

J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3명
K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 참여자

2021.11.10 Zoom 회의 L 방송국 담당자 3명

통일교육 및 북한 사회문화 연구자(3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09.04 Zoom 회의 M 대학교수 2명

2021.09.13 Zoom 회의 N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5명

2021.11.05 통의동 회의실 O 대학 강사 4명

북한 이탈주민(4명)

일시 장소 피면담자 소속 참여 연구진

2021.08.2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실
P 전 북한 도서관 사서

4명
Q 전 북한 도서관 이용자

2021.08.2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실
R 전 북한 도서관 사서

4명
S 전 북한 도서관 이용자

<표 1> 표적 집단 면담 일정과 대상자

통일교육 및 북한 사회문화 연구자(3명), 북한 이탈주민(북한도서관 사서 2명, 북한도서관 이용자 

2명)들이다. 면담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자세한 일시, 

장소, 피면담자 및 소속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 집단 면담 내용의 규모와 범위, 필사 자료의 방대함, 그리고 방향성 제시라는 

연구 목적을 감안하여 면담 결과의 구체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대안으로 연구진은 19명 전체의 

면담 내용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을 통해 남북 도서관 간 중장기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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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정분희(1993)는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종합목록을 작성하고, 둘째, 남북한이 

상호 이용 가능한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를 제도화하며, 셋째,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일된 목록규칙을 작성하고, 넷째, 학문연구의 중요한 성과인 학위논문을 양측이 

상호교환 함으로써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며, 다섯째,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

으로 통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왕근(2007)은 북한 도서관계가 정보기술, 전자도서관 개발 및 고도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종합대학 도서관은 가칭 KPMARC 및 기술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

고 있고, 조선십진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료 정리에 있어 더블린코어, MARC21 등 국제표

준에 관심이 많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표준 MARC 공동개발 및 이용 등 도서관의 정보화, 

표준화, 규범화를 위한 사업은 체제, 이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동 사업이라는 

것이다. 

박미향(2017)은 남북간 직접적 공동 세미나 개최가 어렵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유관 협의체나 

기업 등과 협력하여, 북측 관련 실무자 및 책임자 등과 제3국에서 미팅하거나 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 구체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 트렌드 소개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적 교육내용과 현안 이슈를 기반으로 실질적 정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완(1994)은 출판물 교류에 있어서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한의 북한 

신문․방송의 국내 소개 확대, 둘째, 북한의 고전국역, 동의학, 농기구학, 고고학분야 등 전문분야 

도서구입 실시, 셋째, 탈이념적인 과학기술 및 학술 분야의 전문 서적과 정기간행물, 인기 소설, 

오락 서적의 전시회 상호개최, 넷째, 순수학문 및 기초과학 분야, 자연경관 및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체육․문화행사 자료집 등 공동 제작 출판, 다섯째, 과학․기술 용어사전 및 교과서 공동 편찬이다.

정분희(1993)와 한상완 외(1996)는 특수자료의 개방정책을 확대하여 북한자료를 대폭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대한 간접

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국내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에 대한 개방정책을 

확대한다면 자료라는 매개물을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 그들의 의식구조, 현황, 실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측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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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분희(1993)는 특수자료 분류기준(5개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도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분류기준(5개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여,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각 특수자료 취급기관별로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특수자료의 분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셋째,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상황 의존적이므로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하

여 특수자료의 분류기준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줄여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특수자료’를 

없앰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차선의 방안으로 기존의 기준들을 개정하여 국

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진(2007)은 남북한의 도서관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있다.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동업무에 대한 조사와 도서관 협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 문화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틀로서 

‘남북문화협정(가칭)’이 체결될 때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남북한 도서관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 도서관 협력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협정의 조항 속에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에 대해 명시해 놓으면 남북한 간의 도서관․정보자료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완(1995)은 통일 대비형 도서관 정책과 제도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은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인적 교류를 통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남북한 간 정보자료의 적극적인 교류, 학술정보교류망 구축과 실현,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변혁, 도서관 시설 장비류의 현대화와 정보기술의 이양 및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다.

정연경(2014)은 통일이전 ‘협력 단계’에서 국립 중앙도서관 중심의 대응 방안을 총 5개 부문의 

13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 

부문은 남한 내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2015~2016), 국외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2017~2018), 

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15~2018) 3개 전략이다. 둘째, 도서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사서 대상 통일 교육 실시(2015~)와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2015~) 

2개 전략이다. 셋째, 남북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부문은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

관계와의 교류(2015~),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2015~),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

학습당 협정 체결(2015~2016), 북한 사서대상 전문 교육 추진(2017~)으로 4개 전략이다. 넷째,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부문은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2015~)과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2017~)으로 2개 전략이다. 다섯째,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 추진 부문은 북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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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동조사 및 복원 사업(2017~)과 국가도서관 표준화 사업(2017~)의 2개 전략이다.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 북한도서관 관련 연구는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둘째는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셋째는 출판물의 교환을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넷째는 특수자료

(북한자료)의 이용 확대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제도 및 

정책적 고려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이다. 

Ⅲ.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례

과거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 사례로는 일본 도서관대회에서의 간담회(2000), 2006 서울세계

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의 평양 방문(2005), 2005년부터 시작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1. 일본 도서관대회에서의 간담회

남북한 도서관계 대표의 첫 만남과 최초의 대화는 2000년 10월 24일 일본의 제86회 전국도서관

대회(오키나와현 나하시) 진행 과정에서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의 초청만찬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측 인사는 이두영(한국도서관협회장), 조원호(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현주

(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였고, 북측 인사는 최희정(인민대학습당 총장), 정태언(인민대학습당 

실장, 조선도서관협회 서기장), 한성빈(인민대학습당 대외교류처 부원)이었다. 이 간담회에서 한국

도서관협회는 당시 구상해 왔던 여섯 가지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표 2> 참조). 

2000년 10월 

일본 오키나와 한국도서관협회-조선도서관협회 

간담회

2005년 12월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 관계자 방북시 제안 

∙남북한 도서관 현황의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등의 개최

∙소장 자료 목록 등 서지자료의 교환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교류와 공동 이용

∙각종 도서관 자료의 전시회 개최

∙도서관 정보화 등 운영기법의 상호지원

∙2006 IFL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및 우리 민족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이동도서관 지원사업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남북 도서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북한 도서관 소장 주요 고전적(古典籍) 및 자료목록전시회

∙남북 도서관 간 고전적 조사, 수집, 영인 및 소장목록 교환

∙북한 도서관 백서 발간

∙동북아 도서관 자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통일 분류법(목록규칙) 연구 및 제작

<표 2> 남북 도서관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제시된 교류협력 사업(2000년, 2005년)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2호)

- 32 -

남북한 도서관협회 대표들의 역사적인 만남과 대화의 시간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27일 아침

까지 3박 4일의 일정이었다(이두영, 2000). 이후 2002년 글래스고우(스코틀랜드), 2004년 베를린

(독일)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모두 검토 단계에서 끝났고, 제안 사항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송승섭, 2020).

2.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2006WLIC) 조직위원회의 평양 방문

2006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맞춰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회원국인 북측 

도서관 관계자를 공식 초청하여 남북 도서관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2005년 

11월 30일에서 12월 3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측의 방문자는 신기남(조직위원장), 

한상완(집행위원장), 이현주(재정분과위원장), 박왕규(총괄분과위원)였고, 북측의 주요 면담자는 

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종혁(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최희정(인민

대학습당 총장, 조선도서관협회 회장) 등이었다(한국도서관협회 내부자료). 

평양 방문의 성과는 2006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합의 도출과 남북한 도서관계 관련 여덟 가지 교류사업(<표 2> 참조)을 제안

하여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다는 점이다(송승섭, 2020). 그러나 정치 환경에 좌우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남북 교류사업의 취약성, 그리고 조직의 물적 기반과 정치적 관심 및 지지 

부족으로 큰 실효성 없이 제안만으로 종결되었다. 

3.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간 협상 기간을 거쳐 2007년

까지 진행된 남북 도서관의 유일한 교류협력 사업이다(조왕근, 2007). 이 사업은 남측(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성공회대학교)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 김일성

종합대학) 간 공동사업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교육 현대화 및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내용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운영시스템 및 설비 지원,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소장자료의 

목록 및 원문 DB 구축 작업, 남북 대학 간 지속적인 콘텐츠 교류, 도서관 운영 관련 공동개발 

및 교류 등이다. 남측의 역할은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 출입 

관리, 바코드 발급, 학생증 발급 시스템 제공 등이었고, 북측의 역할은 구축된 서지 목록과 공개 

가능한 원문 콘텐츠 제공, 저작권 양도를 통한 구축된 서지 및 원문 콘텐츠 공동 활용, 구축된 

서지정보와 원문 활용을 위해 남측에 미러 서버 운영, 서지 및 원문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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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등이었다(조왕근, 2007). 그러나 오픈 행사까지 했음에도 실제 활용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 사업은 도서관 간 직접 교류로 보기는 어렵지만, 완결되지 않은 최고 수준의 남북 교류협력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남한 인력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직접 가서 북한 인력과 협력했

고, 남측은 시스템 비용을, 북측은 서지 및 원문구축 비용을 공동 부담했으며, 남한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Ⅳ. 남북한 도서관의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

1. 연구의 기본 방향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류협력 방안이다. 

남한사회에 대한 변화의 대응으로 도서관이 통일문화의 거점이 되어야 하며, 남한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 및 같은 민족이란 인식이 엷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통일

인식의 제고는 의미 있다고 판단되며 도서관이 통일문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중요하다. 

북한 사회에 대한 변화의 대응은 미래원(시․군에서 개건 현대화되는 복합형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북한 도서관의 변화에 걸맞은 과학기술 중심의 도서관 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 시각에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남북이 함께 접근 가능한 제3국의 도서관을 통해 교류협력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과 

교류를 하는 제3국의 도서관을 활용하여 제3국에서 학술회의 및 도서관계 인력 만남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일본 조선대학, 중국 연변대학 등과 공동으로 남한도서관-북한도서관-조선대학도서관

(또는 연변대학도서관) 등과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셋째, 남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에 근거한 교류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제1차~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지금까지 도서관계에서 제안한 각종 사업의 분류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의미를 남북 직접 교류에 한정하지 말고,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미래원의 역할과 활동을 참고하여 전자도서관

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때, 1982년 개관한 인민대학습당뿐만 아니라 2016년 김정은 시대에 

개관한 과학기술전당까지 포괄하여 국가 대표도서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은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분야 협력 사업을 문화, 체육, 학술 등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3> 참조). 

사회문화는 예술(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 문화콘텐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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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체육, 그리고 연구(학술)를 의미한다.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남북도서관 간 교류협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라는 목적

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중심축 또는 허브가 

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표 3>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2015)

다섯째, 남한 도서관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 현재 같은 경색 국면에서는 

남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도서관사서 대상 교육의 실시 등이다. 남한 도서관 사서의 

북한 문화 및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남한의 인식변화, 국제제재 등을 

감안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단기적

으로 보면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해방 

이전 자료 중 북한에만 있는 자료, 남한과 판본이 다른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문화콘텐츠 창출이 가능한 자료 교류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별 문화 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세계적 기준(실제 

필요한 기술 및 경영 방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조현성 외, 2020, 339) 전자도서관, 도서관 경영, 

도서관 관련 기술 적용 등을 북한과 교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이 방안에서는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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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단계이고, 

[남북연합] 단계는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고 남북연합을 과도 체제로 설정하는 2체제, 

2정부의 단계를 의미한다. [통일국가] 단계는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단계이다(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현재는 [화해협력] 이전 단계인 

경색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해협력] 이전 단계인 현재(경색기)부터 준비해야 할 사업과 [화해협력] 단계

에서 시행할 사업에 집중하였고, 단위 사업의 시점에서 일부 [남북연합] 단계를 포함했다. [통일

국가]가 완성되면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은 의미가 없고 이 시기는 한 국가가 전체의 도서관 

정책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토론회 자료 등의 분석과 

표적 집단 면담, 전문가 자문의 과정을 거쳐 남북 도서관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남한 도서관의 준비, 실질적인 남북 도서관 교류, 그리고 제3국과 함께하는 

남북 도서관 교류의 3범주와 8개의 주요 사업, 그리고 총 33개의 단위 과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범주(≪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는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해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업으로, 직접 북한과 교류를 시도하지는 않지만 남북 도서관 교류

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두 번째 범주(≪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는 남한 도서관

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 범주(≪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

화 및 타 분야 연계≫)는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다. 

3 범주 8 주요 사업 33 단위 과제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5개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3개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3개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5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4개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5개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 6개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2개

<표 4>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 

가.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은 남한 도서관이 북한 도서관과 직접 교류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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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지만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방안이다. 광의의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에 대한 네 가지의 주요 사업을 포함한다(<표 5> 참조).

첫째,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 조직 

구성’,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남

북 도서관 교류 협정 체결 제안’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단위 사업들의 

대부분은 현재와 같은 경색기에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현재 당장 시행할 수 있다.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은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에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남북 도서관 교류 협정 

체결 제안’은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8-2013)에 “남북한 자료교류협정 체결”로 제안된 

사업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은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세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남북한 국가문헌 종합목록 공동작성”과 “남북한 자

료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을 제안된 바 있다.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은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사업의 선행 성격이 있다. 

셋째,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는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세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북한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은 남북 문화 교류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하고,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는 현재 입수 가능한 북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남북 도서관의 기본용

어 조사 및 연구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제시된 사업이다.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는 북한의 분류표 입수(구입) 또는 기존의 북한 연구 논문집(예를 들면 김일성종합대학보 

등)의 분석을 통해 남한 도서관 연구자들이 진행할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이다.

넷째,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는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도서관의 

북한도서 전시회 개최’,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와 

같은 경색기에 실현 가능하며,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공간을 남한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 도서, 북한 문학 작품, 북한 영화를 활용하여 북한 문화의 이해를 돕고, 접경지대 역사

문화 기록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적 통일문화 형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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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단위 과제 사업 시점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 조직 구성’ 경색기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경색기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경색기, 화해협력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화해협력

‘남북 도서관 교류 협정 체결 제안’ 화해협력

｢북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경색기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경색기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경색기, 화해협력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경색기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경색기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경색기, 화해협력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경색기

‘도서관의 북한도서 전시회 개최’ 경색기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경색기, 화해협력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경색기, 화해협력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경색기

<표 5>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의 주요 사업과 단위 과제

나.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사업 방안이며, 보통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이다. 이 방안은 ｢남북 자료․정

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과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두 가지의 주요 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6> 참조).

첫째,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은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

공’,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네 가지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화해협력] 단계에서 진행될 사업들이다.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현재(경색기) 준비해서 [화해협력] 단계에 시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역시 경색기인 현재 콘텐츠의 확보 및 실물 

입수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으며 [화해협력] 단계에 남한 콘텐츠(과학, 수학 등)의 북한 도서관 

제공, 영인본(복각본) 제작, 콘텐츠 상품화 지원을 본격 실시할 수 있다.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

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는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국가 문화재급 고전적의 

복제 및 영인”으로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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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은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북한 도서

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은 남북 도서관의 직접 교류사업이 아닌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과 

체계 구축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및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곳에 포함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외

한 나머지의 사업들은 모두 [화해협력] 단계에서 가능하다. 

주요 사업 단위 과제 사업 시점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화해협력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화해협력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화해협력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화해협력, 남북연합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경색기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화해협력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화해협력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화해협력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화해협력

<표 6>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의 주요 사업과 단위 과제

다.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는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업을 제3국과 

함께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 방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와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사업｣ 두 가지의 주요 사업으로 구분된다(<표 7> 참조).

첫째,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는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연변대

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지원’ 여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화해협력] 

단계에 가능한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경색기부터 [화해협력] 

단계 초반에 진행 가능한 사업들이다. 남북 도서관 간 직접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도서관과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현재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은 도서관 교류의 공간을 한반도 내에서 전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둘째,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는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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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두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들은 

경색기와 [화해협력]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는 

남한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서 현재의 경색기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는 제3국을 통한 도서관 및 학술 교류를 바탕으로, [화해협력] 및 [남북연합] 

단계에서 도서관이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주요 사업 단위 과제 사업 시점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경색기, 화해협력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경색기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경색기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경색기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경색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화해협력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화해협력, 남북연합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경색기

<표 7>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의 주요 사업과 단위 과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기와 

[화해협력] 단계까지이며, 그 이유는 지금의 경색기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과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는 경색기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은 

[화해협력] 단계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남한은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 단계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화해협력] 단계의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색기의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연구에서 경색기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과 [화해협력] 단계의 사업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연합단계의 사업 제시는 쉽지 않다. 

이 경우, [화해협력] 단계 사업의 일부는 계속 또는 발전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

서 도서관계가 해야 할 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였다. 현재 도서관계에서 남북교류를 위해 

할 일들을 제시해야 [화해협력] 단계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터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남북 도서관의 교류협력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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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도서관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의 준비, 실질적인 남북 도서관 

교류, 그리고 제3국과 함께하는 남북 도서관 교류의 3범주와 8분야에 걸친 주요 사업, 그리고 

총 33개의 단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이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마스터플랜이 될 수는 

없지만, 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의 도(都)도서관과 남한의 지역대표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의 과학기술전당과 남한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남한 도서관계의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교류협력이 도서관 직무와 사업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을 추진하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이고도 전문적인 개발의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및 개선도 필요하다. 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국가

도서관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 대표성을 지닌 추진체계를 통해 전략적 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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